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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in some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220 health major students in D area. The 

study was conducted for 2 weeks, in June, 2016.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wareness toward stress, stress-coping pattern, and smartphone addiction. Data was analyzed 

through SPSS 18.0 program. Results: In the analysis of stress level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female group showed higher experience compared to male group (high group 46.10, subgroup 44.38) 

(p<0.05). Male group and higher stress group showed higher experience in problem solving,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stress coping (p>0.05). Stress and stress coping (r=0.322),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r=0.299) showed positive correlation. The significant 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were average daily 

using time (β=0.477, p<0.001), study stress (β=0.177, p<0.05), social stress (β=0.323, p<0.01), problem 

solving (β=-0.320, p<0.001), social support (β=0.064, p<0.05), and emotional stress coping (β=0.264, 

p<0.001). These factors explained 30.8% of the variance in smartphone addiction. Conclusion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d that stress had a negative impact on smartphone addictions in subjec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martphone addiction management for str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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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내적, 외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청년기를 시작하는 20대 

대학생들은 일상적 스트레스 외에도 학업, 자신의 미래설계에 대한 가치관 확립, 진로와 취업, 부모로

부터 심리적 독립,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된다[1].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은 다른 전공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국가시험으로 인한 과중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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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임상실습, 단기간 전문지식습득 등의 원인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

스트레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대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되는데 주로 문제해결 중심 대처,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대처 방법이 있다. 

문제해결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원인 해소를 위해 환경, 절차, 장애요소 등을 변화시키고 목표와 

행동변화를 추구하며 학습과 같은 인지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고, 정서적 대처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된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서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문제적 요소를 회피하거나 선택

적 관심을 두며 문제적 요인을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3,4]. 사회적 지

지 대처는 부모, 교수, 친구에게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나누고 자신의 안녕감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 부재시 학업성취도 저하뿐만 아니라 사회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치게 된다[5,6]. 최근 사회적 지지 통로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 문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서적 대처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이용

한 게임, 영화와 TV 시청, 음악 감상 등 특정상황에 몰입하는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다[7,8]. 그리고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문제적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트레스 대처는 스마트폰의 휴대성과 접근성, 편의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가상적 공간에서는 대인관계를 형성하지만 현실에서는 고립되거나 스

트레스 원인 해결보다는 일시적으로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을 해소하려는 부정적 정서가 발생되어[9]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트레스 대처는 일상생활 장애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여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심리적 문제, 집중력과 인

지능력 저하로 인한 학업 및 업무방해, 문제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사용조절 장애 등의 부작용이 증가

되고 있다[10].

일반적인 스마트폰 이용은 1일 4시간 정도이나 스마트폰 중독자는 1일 7.3시간 이용으로 2배 정도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었고 특히 20대 스마트폰 중독은 19.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게임, 유해 어플리케이션, 부적절한 소셜 네트워크 이용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는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다[11].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나 중독 위험이 높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 진로 외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조사하고,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여 과도한 스마트

폰 이용과 중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자료수집은 A 대학교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IRB File NO. 2016-06-017)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16년 6월 2주간 시행되었으며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응답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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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익명으로 처리할 것과 조사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D지역 A 대학교 보건계열 6개 학과를 편의표본추

출하고 각 학년별 10% 학생을 선정하여 총 2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본

의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0.15, 유의수 0.05, 검정

력 0.95로 했을 때 표본수 최소인원 138명을 기준으로, 탈락자를 고려하여 250명을 선정하였으며 불

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2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스트레스 15문항, 스트레스 대처 20문항, 스마트폰 중독 10문항, 일반적 특성 8문항, 

총 5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는 배[12] 연구의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 성적, 시험, 수업, 친구관계, 성격 

등에 관한 30문항 중 본 연구에 부합되는 문항을 선별하여 연구내용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다. 하위

영역은 학업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자아스트레스 각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점(전혀 그렇

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각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지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는 김[3] 연구의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거나 스트레스의 근원

을 변화시키는 문제해결 중심 대처와 친구, 가족, 교사의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는 사회적지지 

대처, 현실부정, 선택적 망각, 자기합리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정서적 대처 등에 관한 

총 62개의 문항 중 영역별 영향력이 높은 문항을 선별하여 문제해결 중심 대처 7문항, 사회적지지 대

처 5문항, 정서적 대처 8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

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각 척

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은 박[13] 연구의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집중력 장애, 학업

능력 저하, 초조함, 불안함, 사용시간 자제능력 문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 학업장애,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타인의 지적 등 10문항으로 구성하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

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각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

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학과, 성적, 음주, 흡연, 스마트폰 주이용 기능, 스마트폰 사용시간 8문

항이었다.

3. 통계분석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스마트폰 중독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는 0.877, 0.838, 0.905 

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별 스트레스는 t-test, ANOVA 분

석(사후검증 Duncan test)을 하였다. 스트레스 집단과 스트레스 대처 집단은 누적퍼센트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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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Total Study stress Social stress
Self-confidency 

stress

Mean±SD p* Mean±SD p* Mean±SD p* Mean±SD p*

Gender Male 72 (32.7) 44.38±10.08 0.196 17.86±4.00 0.042 13.34±4.11 0.811 13.18±4.37 0.327

Female 148 (67.3) 46.10±  8.76 18.84±2.96 13.48±3.88 13.77±3.87

Grade Freshman 57 (26.0) 45.22±  8.35 0.221 18.66±2.93 0.147 12.94±3.22 0.244 13.61±4.24 0.674

Sophomore 58 (26.2) 47.32±  8.95 18.89±3.50 14.12±3.68 14.31±3.79

Junior 38 (17.4) 46.34±10.00 18.26±3.83 14.02±4.61 14.05±4.20

Senior 66 (30.1) 43.98±  9.55 18.52±3.37 13.03±423 12.72±3.87

Major Dental 

hygiene
57 (25.9) 45.68±  7.77 0.450 18.87±2.61 0.152 13.68±3.36 0.203 13.22±3.65 0.531

Medical 

space design 
24 (10.9) 44.33±11.22 17.25±4.32 12.95±3.49 14.12±4.64

Emergency 

medical 

service

34 (15.5) 47.44±  9.34 18.32±4.13 14.58±3.79 14.52±3.90

Social 

welfare
22 (10.0) 47.62±10.14 18.18±3.48 13.09±3.93 12.72±3.84

Physical 

therapy
27 (12.3) 44.37±  9.56 19.74±2.65 14.07±4.77 13.81±4.46

Hospital 

management
56 (25.5) 45.54±  9.23 18.37±3.22 12.53±4.25 13.46±4.12

*by t-test or one-way ANOVA (by post hoc duncan test)

상위, 중위, 하위 3집단으로 구분한 후 스트레스 집단별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 집단별 스마

트폰 중독에 관하여 One-way ANOVA 분석(사후검증 Duncan test)을 하였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스마트폰 중독은 Pearson 상관분석,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

석은 PASW Statistics ver. 18.0 for Windows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 이었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이 67.3% 이었고, 학년은 4학년 30.1%, 1, 2학년이 26.0% 이었다. 학과는 

치위생학과와 병원경영학과가 25.0% 이었다. 

성별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46.10점으로 남학생 44.38점 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하위항목인 학업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학년별 스트레스는 2학년 47.32점, 4학년 43.98점이었으며, 하위항목인 학업스트레스, 사회적 스

트레스, 자아스트레스 모두 2학년이 높게 나타났다(p>0.05).

학과별 스트레스는 사회복지학과가 47.62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의료공간디자인학과가 

44.33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학업스트레스는 물리치료학과가 19.74점, 사회적 스트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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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스트레스는 응급구조학과가 14.58점, 14.52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학과별 학업스트레

스, 사회적 스트레스, 자아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치위생학과는 6

개 학과 중 스트레스 중간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하위항목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집단별 스트레스 대처

성별 스트레스 대처는 남학생이 60.12점으로 여학생 58.66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 중

심, 사회적 지지, 정서적 대처 모두 남학생이 높게 조사되었다(p>0.05).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는 4학년이 60.5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 중심대처와 사회적지지 

대처는 4학년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정서적 대처는 3학년이 높게 조사되었다(p>0.05).

스트레스 집단별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 상위군의 스트레스 대처가 높게 조사되었고 스트레

스 상위군은 문제해결 중심, 사회적 지지, 정서적 대처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p>0.05)<Table 2>.

Table 2. Stress coping level by general characteristics, stress levels

Characteristics Division
Total

Mean±SD
p* 

Problem

Mean±SD
p*

Social

Mean±SD
p*

Emotion

Mean±SD
p*

Sex Male 60.12±10.43   0.264 23.58±5.31 0.219 16.05±3.85 0.224 20.48±3.91   0.991

Female 58.66± 8.35 22.69±4.29 15.48±2.91 20.47±3.40

Grade Freshman 59.38± 9.04   0.890 23.15±4.81 0.116 16.00±3.28 0.092 20.22±3.50   0.221

Sophomore 57.18± 9.87 21.84±5.03 14.81±3.47 20.53±3.44

Junior 59.39± 9.34 22.84±4.89 15.73±2.97 20.81±3.88

Senior 60.59± 8.15 23.95±3.87 16.12±3.12 20.51±3.61

Stress level

Low (N=65) 54.75±10.43
ab

<0.001 21.63±5.28
a

0.017 14.70±3.70
a

0.016 18.41±3.63
ab

<0.001

Middle (N=82) 60.29± 8.10 23.39±4.38 15.98±3.03 20.91±2.92

High (N=73) 61.75± 7.41 23.73±4.13 16.17±2.89 21.83±3.32

*by t-test or one-way ANOVA
a
Character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against high group by post hoc duncan test
b
Character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against middle group by post hoc duncan test

3.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집단별 스마트폰 중독

성별 스마트폰 중독성은 남학생이 60.12점으로 여학생 58.66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

로는 4학년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2학년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p>0.05). 

스트레스 집단별 스마트폰 중독은 스트레스 상위군이 28.76점으로 하위군 22.93점보다 높게 조

사되었으며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스트레스 대처 유형별 스마트폰 중독은 문제해결 중심 대처가 낮은 집단과, 사회적 지지 대처가 

높은 집단에서 높게 조사되었으며(p>0.05), 감정적 대처가 높은 집단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p<0.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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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martphone addi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stress levels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p*

Sex Male 60.12±10.4 0.264

Female 58.66± 8.35

Grade Freshman 59.38± 9.04 0.890

Sophomore 57.18± 9.87

Junior 59.39± 9.34

Senior 60.59± 8.15

Stress level Low (N=65) 
ab

22.93± 7.40 <0.001

Middle (N=82) 26.46± 6.94

High (N=73) 28.76± 8.04

Coping Level Problem Low 27.27± 7.93 0.119

High 25.57± 7.64

Social Low 24.76± 8.14 0.067

High 26.84± 7.54

Emotion Low 24.11± 7.72 0.002

High 27.52± 7.54

*by t-test or one-way ANOVA
a
Character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against middle group by post hoc duncan test
b
Character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against high group by post hoc duncan test

4.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폰중독 상관분석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스마트폰 중독 상관분석 결과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r=0.322, 

p<0.01)는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r=0.299, p<0.01)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stress, stress manage, smartphone addiction

Stress Stress coping Smartphone addiction

Stress 1

Stress coping 0.322** 1

Smartphone addiction 0.299** 0.077 1

**p<0.01 by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5.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회귀분석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일반적 특성 변수인 학과, 학년, 성별, 음주, 흡연, 성적, 스마

트폰 사용시간을 분석한 후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한 

검정 결과 <Table 5>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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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stress and stress manage on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p* B β t p* B β t p*

Major 0.198 0.089 1.202 0.231 0.138 0.062 0.891 0.374 0.094 0.042 0.637 0.525

Grade 0.199 0.029 0.398 0.691 0.161 0.024 0.313 0.732 0.016 0.002 0.036 0.971

Gender 1.039 0.064 0.776 0.439 0.433 0.027 0.344 0.731 0.309 0.019 0.259 0.796

Smoke -2.364 -0.083 -1.113 0.267 -2.004 -0.070 -0.999 0.319 -1.320 -0.046 -0.690 0.491

Drink 0.059 0.004 0.054 0.957 -0.162 1.023 -0.158 0.875 0.247 0.016 0.252 0.802

Credit -0.266 0.714 -0.373 0.709 -0.260 -0.027 -0.381 0.703 -0.192 -0.020 -0.293 0.770

Hours of use 1.608 0.477 3.370 0.001 1.949 0.299 4.313 <0.001 1.782 0.273 4.093 <0.001

Study stress 0.401 0.177 2.340 0.020 0.355 0.157 2.154 0.033 

Social stress 0.622 0.323 3.540 0.001 0.452 0.235 2.645 0.009

Self conduct 

stress

-0.188 -0.099 -1.113 0.267 -0.143 -0.075 -0.857 0.393

Problem -0.529 -0.320 -3.850 <0.001

Social 0.391 0.164 2.091 0.038

Emotion 0.568 0.264 3.675 <0.001

F 2.496 5.220 6.344

R
2

0.084 0.217 0.308

Adjusted R
2

0.050 0.176 0.260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95% confidence interval

먼저 모델 1에서는 OIDP의 일반적 특성 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스

트레스 변수를 분석하였으며, 모델 3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스마트폰 중독과

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모델 1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시간(β= 

0.477, p<0.001)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즉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영향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둘째, 모델 2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스트레스 관련성을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β= 

0.177, p<0.05),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β=0.323, p<0.01) 스마트폰 중독 영향이 있다고 확인

되었다. 

셋째, 모델 3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스트레스 대처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문제해결 중심대처가 낮

을수록(β=-0.320, p<.0.001), 사회적지지 대처가 높을수록(β=0.064, p<0.05) 정서적 대처가 높을

수록(β=0.264, p<0.001) 스마트폰 중독 영향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모델 2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모델 1에 비해 13.3% (F=5.220, p<0.001) 

증가한 21.7%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델 3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모델 2에 비

해 9.1% (F=6.344, p<0.001) 증가한 30.8%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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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유형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분석결과 성별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

고 학년별 스트레스는 2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계열 학과별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은 일치하였으나[5,14], 학년별 

스트레스에서는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조사된[15] 연구와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학년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조사된 것은 1학년 과정 이수 후 기초, 교양교

과보다 전공학습, 임상실습 등의 학습 확대 및 학업, 전공의 적합성과 자아정체성 갈등 등이 원인으

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높은 집단에서의 스마트폰 중독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그런데 2학년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

는 높지만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낮게 조사되어 스트레스 경험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적절한 스트

레스 대처를 통해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는 적절히 관

리되지 않으면 일상생활, 학업성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김[11]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적

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임 등[16]의 연구에서는 자아존

중감이 스마트폰 중독 영향변수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

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타인과의 관계를 희망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인 자아존감을 높여 

스스로 가치있다 여기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이 요구된다.

성별 스트레스 대처는 남학생이 문제해결 중심, 사회적 지지, 정서적 대처 모두 높게 조사되었고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는 4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학년에 비해 문제해결 중심대처와 사회적지

지 대처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백[15]의 연구에서 보건계열 1, 2학년 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사회지지 추구, 문제해결 중심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반면 3, 4학년 때는 

시험과 취업 등의 극한 스트레스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회피하려는 정서적 대처가 높다고 제시한 

것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고학년 일수록 정서적 대처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해결 중심의 대처와 부모, 친구 등 지인들을 통해 문제적 상황을 긍정적

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지지 추구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스트레스 집단별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 상위군이 문제해결 중심, 사회적 지지, 정서적 대처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기만의 스

트레스 대처능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김[4]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위집단은 사회

적 지지와 정서적 대처가 높고 스트레스 하위집단은 문제해결 중심 대처가 높게 조사되어 근본적 문

제 해결이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 대처는 특정

집단의 대처에 차이가 있다는 것 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이[17]의 연구에서 

MBTI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분석한 결과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사회적 지지 대처와 능동적 

문제해결 대처가 높고, 사고형과 판단형이 감각형과 인식형보다 능동적 문제해결 대처를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스트레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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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상관분석 결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 등[10]의 연구

에서도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관련성 분석 결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적합하게 대처하고 문제적 상

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이 대학에서 개발, 적용된다면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

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스마

트폰 사용시간은 중독에 영향이 있었다. 조와 김[18] 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

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 주중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사회

성, 충동성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에 영향이 있었으며 스트레스 대처 측면에서는 문제해결 중심대처가 낮을수록, 사회적지지 대처가 

높을수록, 정서적 대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영향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 스스로 스트

레스 문제해결 중심대처가 높은 경우 스마트폰 중독 영향이 낮음을 의미하며,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

을 조절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저지할 수 있는 자기정체성,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용한 스마트폰은 우울,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19], 특히 대학생

의 경우 사회성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경

추 변형과 손을 오랜 시간 구부려 사용하여 손목터널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보행사고의 위험, 

운전중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사회적 문제[18]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

기 위해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사회활동 참여 등의 노력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상담프로그램, 미

술심리치료, 독서를 통한 인성프로그램 활용이 요구된다[10]. 

본 연구는 일부지역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본의 한계점으로 인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관련성 분석에 국한되어 추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대학생들의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심신 건강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프

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와 스마트폰 중독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6월 2주간 

D 지역 보건계열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 스트레스는 여학생(46.10점)이 남학생(44.38점)보다 높게 조사되었고(p<0.05) 스트레스 

대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문제해결 중심, 사회적 지지, 정서적 대처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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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 집단별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 상위군(의 트레스 상위군은)이 문제해결 중심, 사회

적 지지, 정서적 대처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p>0.05).

3. 스트레스 집단별 스마트폰 중독은 스트레스 상위군(28.76점)이 하위군(22.93점)보다 높게 조사

되었다(p<0.05). 스트레스 대처 유형별 스마트폰 중독은 감정적 대처가 높은 집단에서 높게 조사

되었다(p<0.05).

4.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r=0.322, p<0.01),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r=0.299, p<0.01)은 정

적 상관이 있었고,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은 스마트폰 사용시간(β=0.477, p<0.001), 학업 스트

레스(β=0.177, p<0.05), 사회적 스트레스(β=0.323, p<0.01)가 있었다. 그리고 문제해결 중심 

대처(β=-0.320, p<0.001)가 낮을수록, 사회적지지 대처(β=0.064, p<0.05)와 정서적 대처(β= 

0.264, p<0.001)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이 있었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중독성이 높게 나타나, 학생 스스

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인식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며, 더불어 올바른 스트레스 대처법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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